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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함
"함께 거들면 쉽습니다."
"팀웍이 꿈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보태면, 많이 모입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 함께 일하는 것은 실제로 더 크고 더 나은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즐겁다.  사실, 우리가 그저 함께할 수 있는, 서로 함께할 수 있는 능력만으로도 더 나은 때가 있다.
그것이 정말 사실처럼 들리지 않는가? 함께 하는 것.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함께 할 수 없었다. 우리는 항상 정신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얼굴들을 보지 못했다 —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계절에 교회 안에서는 강림이라고 부르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같은 정서를 가리키는 말로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인간의 형태를 취하셨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저 같이 계신다는 말 그 이상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시며, 또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것과 관계를 중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이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때 —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렇다.
성탄절 기쁨의 헌금은 우리가 전국 각지에서 장로교 신자로서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단일 회중으로서 만나지 못할 수 있는 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일을 한다.  우리는 우리의 선물이 제공하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다.  
우리가 나누는 선물은 우리를 연결시킨다.  그것은 또한 삶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또한 연금국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통해 긴급한 재정적 필요를 경험하는 교회 사역자와 그들의 가족을 지원한다.  성탄절 기쁨의 헌금을 통해 우리는 스틸만 칼리지, 장로교 팬아메리칸 스쿨, 메나울 스쿨에 재학 중인 젊은이들과 연계해 조만간 우리 교회와 세계의 지도자가 될 유색인종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리더십 개발을 지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대강절 기간, 성탄절이 가까와 오며, 이보다 더 완벽한 선물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성탄절 기쁨의 헌금이라는 선물을 통해 그 교훈과 진실을 공유해 주어 감사합니다. 
관대히 드리십시오. 우리 모두가조금씩 보태면—많은 것이 모입니다.

기도합시다 ~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함께 당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당신의 교회를 이끌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와 연관된 학교와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미래의 당신의 교회와 세계를 이끌어 갈 잠재력을 가진 유색인종 공동체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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